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범우화학, Bio 사업으로 “날개짓”
물 전자가 살균․세척 효과 발휘해 … 의약․화장품으로 확장 계획

윤활유 및 방청유 전문기업인 범우화학이 물의 살균력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2000년대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바이오 세정제 사업이 가정용, 산업용 제품 출시와 함께 사업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3년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게 된데 이어 2004년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수요처

가 확보되는 등 오랜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바이오세정제는 물을 전기분해해 물의 클러스터를 2/3크기로 축소시킨 후 다량의 전자를 투입하여 미세한 

이물질에 대한 세척성과 살균성을 강화시킨 물이 99.7% 함유됐다.

범우화학이 수용성 윤활유의 제품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물이 윤활유의 유화성, 침투성, 내부식성 등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꾸준한 연구 결과물을 신사업에 접목

한 것이다.

범우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세정제는 가정용 세정제인 <GC-100X Series>, 의료용 살균세척제 <GC 

1000>, OA전용 세척제 <GC 2000>, 초정밀 산업용 세척제 <GC 3000> 등이 있다.

<GC 3000>는 미크론 단위의 정밀한 Particle을 제거할 수 있어 정밀성이 요구되는 TFT-LCD 및 CRT, 

PDP 유리관리에 사용되며 이미 일본전기초자에 공급하고 있고, LG필립스에서도 테스트가 진행중이며, <GC 

2000>은 삼성디지털플라자, 리빙 플라자에 지정제품으로 선정돼 출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세제는 계면활성제와 알칼리제로 기름때나 얼룩제거를 위한 것이지만 <GC-100X Series>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잔류농약, 잔류 세제 찌거기 등 마이크론 단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신규 시장을 창

출하고 있는 격이다.

현재 한국까르푸, 신라호텔, 63시티, 현대백화점 식품부 등에 공급하고 있고 2005년부터 공격적인 홍보를 통

해 실수요자인 주부들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범우화학은 “바이오 신사업으로 2005년 하반기에는 50억-6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 AI시스템

과 합작해 물의 살균력을 이용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코스닥 상장 또한 추진하고 있어 사업 다각화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주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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